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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매체 이용행

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미디어 보유율 측면

에서 휴대폰은 2016년에 이미 96.6%를 넘어섰으며,

스마트폰 보유율도 2016년에 83.3%에서 2018년에는 

8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비

율에서도 스마트폰은 57.2%로 가장 높았으며, TV가 

37.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연령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10대의 경우 스마트폰이 

필수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5%에 이르며, TV는 

7.6%만이 필수매체라고 응답했지만, 70대 이상 연령

층에서는 90.7%더 TV를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으

며, 스마트폰은 6.2%에 불과했다[1]. 신문이나 라디

오, 서적, 잡지 등의 경우는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1% 미만으로 나타

났다[1].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실제 이용 행

태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

구원(KISD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베

이비붐세대(만53세~만72세)의 미디어 기기별 이용

시간은 TV가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PC는 

23.4%, 모바일기기는 5.8%로 나타났지만, 만7세부터 

만22세에 해당하는 Z세대의 경우 PC 이용시간이 

4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TV가 38.1%, 모

바일이 17.7%로 나타났다[2]. SNS(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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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이용자 비율과 이용시간에서도 세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밀레니얼세대로 통칭하고 있

는 만23세∼만36세 연령대에서는 79.0%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5분을 이용하고 있지

만, 만7세∼만22세 연령의 세대에서는 55.2%가 SNS

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43분을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만53세∼만72세의 경우는 25.7%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26분

에 불과하다[2]. 이미 만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5.3%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6.5시간인 것으로 조

사된 바 있다[3].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

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정보

들은 다시 하나의 데이터로 축적되며 더욱 방대해지

고 그 가치는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마케팅 분

야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거대한 데이터들이 새롭

게 분석되고 재가공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

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명 숙박예

약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해킹당해 이용자 개인정보

와 숙소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

되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으며[4],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가 해킹되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

로 유출되기도 했다[5]. 이처럼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걱정

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SNS와 같은 소

셜미디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지만,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으

며 이용자들은 더욱 빈번하게 SNS를 이용하고 있다.

젊은 세대 이용자들에게 SNS는 개인의 일상 뿐 아니

라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령층 세대보다는 젊

은 세대에게 더욱 필수적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

으로, 인터넷이 현대사회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미

디어 환경에서 SNS 이용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이용행태가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각의 인터넷 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탐색을 시도하였다.

특히 SNS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대

해서도 세대별 이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개인화된 서비스 정보나 이와 관련한 방대한 개

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에 관한 산업적, 경제

적 효용가치가 증대되면서 이용자 개인의 프라이버

시에 대한 우려는 큰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되고 있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은 크다.

2. 이론적 논의

2.1 미디어 의존이론과 세대별 인터넷 이용

볼로키치와 드플로(Ball-Rokeach & DeFleur)는 

개인과 사회를 포함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서 미디어에 대한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미디어 의존이론(Media Systems Depend-

ency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6]. 미디어 의존 이

론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원,

개인과 사회적 차원 등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

까지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7].

다양한 수준에서 발견되는 미디어에 대한 의존 관계

는 미디어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7]. 개인

(수용자)과 사회, 미디어 간 상호작용은 새로운 미디

어가 등장하거나 특정 미디어가 지배적인 사회적 역

할을 담당할 때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현대사회의 개인의 필

수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인터넷에 대한 

미디어 의존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최

근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채팅,

인터넷 기반의 1인 미디어(MCN) 등의 미디어 이용

행태변화에 대하여 미디어 의존이론에 기반 하여 ‘인

터넷 의존 관계’(Internet Dependency Relations, IDR)

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8].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스마트폰이 일상 이용자에

게 지배적인 미디어로 등장하면서 연령이나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기본적으로 TV 시청 시간이나 인터넷 이용 시간

은 연령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정 미

디어의 이용 동기나 정보추구의 필요성, 개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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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나 여가시간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

다[9,10]. 미디어 이용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

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세대에 따라서도 사회관계적 

인식이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고 모바일 중

심의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이용의 차이는 

개인적 수준 뿐 아니라 세대 간 차이를 가져오는 중

요한 변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은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령에 따라 서

로 다른 정서적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11].

요컨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세대별 미디어 

이용시간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의 차이가 인지적, 정서적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며, 인터넷 이

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

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

프라이버시는 이미 1888년부터 이른바 “개인의 홀

로 있을 권리”(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be let

alone)로 법적 권리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12],

미국에서는 결혼이나 낙태, 자신의 아이를 교육시킬 

권리, 등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도 법적 권리로 인정

되어 왔다. UN의 시민정치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을 비롯하여 독일에서도 인격권의 하나로 프라이버

시권을 인정되어 왔다[13].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

적 영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보장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대이후 인간의 존엄과 가

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와 함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사적 영역을 존중받을 권리로 여겨져 

왔다[13].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프라이버시

는 경제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정보를 숨기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효용가치에 대해 중점을 둔다[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거래관

계에서 정보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대

시킬 가능성이 있다[15]. 반대로, 프라이버시는 개인

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지닌 개인의 정보통제와 같은 자주성

(autonomy)과 홀로 있고자 하는 은둔(seclusion)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16].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효용 가치는 공급자 입장

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수

적이며, 이용자 역시 개인화된 서비스 향유를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그 과정

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

는 효용과 개인정보 노출과 이에 대한 악용에 대해 

걱정하는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자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 공급자 간 프라이버시에 대한 

갈등이라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

adox)이 발생하게 된다[17].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에 기반 한 SNS의 확산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아지게 되었

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

보 보호의 책임에 관한 부분에 크게 부각되면서 프라

이버시에 대한 역설적인 현상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18,19].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개

인화된 서비스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건강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많은 걱

정을 하게 되었고 이는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20]. 그러나 SNS 이용과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개별적

인 인터넷 이용 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세대별 인터넷 이용 행태의 차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 연구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3. 연구문제 및 분석 변인

3.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세대별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

대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인터넷 이

용이 개인 인식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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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세대에 따라 인터넷 이용행태 및 프

라이버시 염려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인터넷 이용행태는 프라이버시 염

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데이터 구성 및 분석 변인

이 연구는 세대 간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염

려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넷 

이용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의 <한국미디어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한국미디어패널> 데이터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의 4천여 가구에서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2018년도에 측정된 

데이터 중 만13세 이상 8,988명(남성 4,084명(45.4%),

여성 4,904명(54.6%))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21].

이 연구에서 세대 변인은 선행연구에서 구분했던 

전후 세대(1941년∼1950년), 베이비붐 세대(1951년

∼1960년), 386 세대(1961년∼1970년), IMF 세대

(1971년∼1980년), 88만원 세대(1981년∼1990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전후 세대 이전 세대(1940년 이

전 출생)와 1991년 이후 출생 세대(1991~2000)를 디

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2000년 이후 출생)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22][23].

이들 세대는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현상과, 초

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던 시기에 유년시절을 보내게 

된 세대들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세대라고 판

단하였다.

인터넷 이용은 1) 인터넷동호회/카페/클럽 활동

(게시된 글에 댓글 달기, 게시된 글을 스크랩, 직접 

게시글 작성 등), 2) 인터넷 뉴스/토론게시판 참여 

활동(게시된 글에 댓글 달기, 게시된 글을 스크랩하

기 등), 3) 온라인 참여(설문/투표/추천/평점주기 

등), 4) 온라인 지식활동(인터넷 지식 서비스 질문에 

글 올리기, 답변글 올리기 등), 5) SNS 활동(답변이

나 글 올리기, 글/사진 등 공유하기, 추천/평점주기 

등) 등 다섯 가지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인터넷 이용

은 2∼4개의 추가 세부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활동의 세부 측

정 문항은 “지난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

럽에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까?’, ‘인터

넷 동호회/카페/클럽에 게시된 글을 스크랩 한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등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3개월 동

안 얼마나 자주 했는지 활동 빈도를 각각 측정하여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활동 빈도는 거의 하지 않음

(1), 3개월에 1회 정도(2), 한 달에 1∼3회(3), 1주일에 

1∼3회(4), 1주일에 4∼6회(5), 거의 매일(6) 등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총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

며, ‘모르는 사람이 나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획득할까 걱정스럽다’, ‘예전에 쓰

던 기기(컴퓨터, 휴대폰) 등에 나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을까 걱정스럽다’, ‘온라인상에 내가 기억하지 못

하는 나에 관한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까 

걱정스럽다’,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 정보

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내 온라인 

아이디를 도용당할까 걱정스럽다’, ‘일반적으로 인터

넷을 사용할 때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걱정스럽

다’, ‘온라인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사람

들은 의심스럽다’, ‘온라인에서 내 사진,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도용당할까봐 걱정스럽다’ 등으로 구성하였

다. 이들 측정항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

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

다’(5) 등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위 8개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프라이버시 염려)

으로 추출되었으며, 초기 고유값(eigenvalue) 7.429,

설명된 분산값은 92.9%, 신뢰도 값(cronbach’s α)는 

.989으로 매우 양호하였다(M=4.06, SD=1.91).

4. 연구결과

4.1 <연구문제1> 결과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세대별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섯 가지 

유형 모두에서 인터넷 이용은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인터넷 동호회/카페활동은 전후세대와 그 이

전세대(1940년 이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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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F=77.44, p<.001). 인터넷 뉴스/토론게시판 활

동의 경우, 1940년 이전 세대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유의미한 차이 없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88만원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42.94, p<.001). 가장 어린 세대인 밀레

니얼 세대는 베이붐 세대와 386 세대와 비슷한 수차

를 보였다. 인터넷 투표/추천/평점 활동 역시 전후 

세대 이전의 고령층에서 가장 낮았으며, 88만원세대

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

다(F=75.39, p<001). 인터넷 지식서비스 참여활동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1940년 이전 세대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

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88만원 세대와 디지

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3.92, p<.001). SNS 이용은 전후 세대 

이전 세대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 386 세대, IMF 세대, 88만원 세대, 디지털 네이

티브 세대 순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밀레니얼 세대는 88만원 세대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F=255.75, p<.001). 그러나 프라이버시 염려

에 대한 세대별 수준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1940

년 이전 세대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순으로 프

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밀레니

얼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386 세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F=166.51, p<.001). 또한, 각 세

대별로 다섯 가지 유형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프라이

버시 염려를 함께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4.2 <연구문제2> 결과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 정도와 세

대 변인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Model 1>에서 

Table 1. Difference of Internet use and privacy concern by generation 

Generation　 N

Community/
Online Cafe

Internet
News/Debate
Board

Internet Vote/
Recommend/
Grade

Participation
in Creating
Knowledge
Service

Using_
SNS

Privacy
Concern

M(SD) M(SD) M(SD) M(SD) M(SD) M(SD)

Pre_1940 822 1.01(.18)a 1.01(.18)a 1.01(.15)a 1.51(.18)a 1.02(.19)a 5.69(2.88)e

Postwar
(1941-1950)

1,037 1.03(.23)a 1.01(.14)a 1.01(.10)a 1.50(.09)a 1.04(.27)a 4.82(2.73)d

Baby boomers
(1951-1960)

1,265 1.11(.49)b 1.04(.28)ab 1.03(.25)ab 1.54(.34)ab 1.23(.71)b 3.94(2.01)c

386 generation
(1961-1970)

1,844 1.26(.71)c 1.11(.43)cd 1.09(.38)bc 1.59(.49)bc 1.46(1.03)c 3.74(1.27)abc

IMF generation
(1971-1980)

1,629 1.38(.85)d 1.16(.55)d 1.18(.59)d 1.62(.59)c 1.65(1.17)d 3.78(1.12)bc

1000 Euro
(1981-1990)

738 1.52(.90)e 1.26(.68)e 1.30(.71)e 1.74(.74)d 2.21(1.45)e 3.71(.97)ab

Digital Natives
(1991-2000)

1,105 1.46(.92)e 1.25(.67)e 1.36(.79)e 1.77(.82)d 2.49(1.63)f 3.68(.95)ab

Millennials
(2001 - )

548 1.16(.61)c 1.07(.44)bc 1.10(.43)cd 1.58(.44)c 1.83(1.46)e 3.54(1.17)a

Mean(all) 8,988 1.25(.70) 1.11(.47) 1.14(.49) 1.61(.53) 1.61(1.20) 4.06(1.84)

η2 .057 .032 .056 .026 .166 .115

F
(df1,df2)

77.44***
(7, 8980)

42.94***
(7, 8980)

75.39***
(7, 8980)

33.92***
(7, 8980)

255.75***
(7, 8980)

166.51***
(7, 8980)

* p<.05, ** p<.01, *** p<.001
Note) Tukey's B post-hoc test(subset for alpha=.05,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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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과 세대 변인만을 투입하

였으며, <Model 2>에서 성별과 세대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섯 가지 인터넷 이용 변인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Table 2). 분석 결과, 더빈왓슨(Durbin-

Watson) 값은 1.30, 분산팽창계수(VIF)는 1.006에서 

1.301 사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검

증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2=.068,

p<.001). 독립변인 중 성별 요인과 세대 요인이 프라

이버시 염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

며, SNS 이용도 프라이버시 염려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요인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프라이버시 침해 염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17, p<.001), 젊은 세대일수록 프

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β=-.201, p<.001). 그리고 성별과, 세대변인을 

Fig. 1. Internet use and privacy concern by generation.

Table 2. Effects of Internet use on Privacy concern

Privacy concern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F:0 M:1) .17 4.456*** .17 4.497***

Generation -.22 -24.818*** -.21 -22.297***

Internet
Use

Community/Online Cafe .002 .260

Internet News/Debate Board .023 .806

Internet Vote/Recommend/Grade .045 1.669

Participation in Creating Knowledge Service .026 1.083

Using_SNS -.029 -4.924***

R2 .065*** .068***

F(df1,df2) 328.19(2, 9423) 334.61(5, 9418)

Durbin-Watson 1.3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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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 상태에서 SNS 이용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SNS 이용이 빈번할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염려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β=-.029, p<.001).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역설적인 현상을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성별과 세대에 

따라 SNS 이용과 프라이버시 염려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살펴보았다. 성별, 세대 변인을 각각 SNS 이용 

변인과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하고 이들 상호

작용 변인의 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로 구성된 위계

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Table 3). 분석 결과,

성별과 SNS의 상호작용 변인은 프라이버시 염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성별

*SNS이용 β=-.02, p>.05). SNS 이용이 많을수록 프

라이버시 염려가 낮아지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은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세대 변인과 SNS 이용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양(+)의 베타(β)값을 보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세대*SNS이용 β=.03,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세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초고속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을 

비롯하여 모바일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인 매체로 인식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주목하

여, 세대별 인터넷 이용의 차이와 함께 점점 커져가

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8년도 <한국미디어패널> 데

이터 8,988명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다섯 가지 유형의 

인터넷 활동 빈도와 프라이버시 염려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88만원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모든 인터넷 활동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흥미로운 점

은 가장 젊은 세대라 할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나 88만원 

세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염려 부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SNS를 통한 프라

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SNS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역설적

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고령층 연령대의 경

우, SNS에 대한 이용 빈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프라

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높다는 점에서 프라이버

시 침해의 염려로 인해 SNS 이용 빈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추가분석을 통

해 고령층 세대일수록 SNS 이용이 높은 경우에 프라

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낮아지는 프라이버시 역

설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과 SNS 이용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더 

크지만, SNS 이용 빈도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성별에 

따라 프라이버시 염려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세대 연령대의 경우 대부

분이 중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생활 등으로 인

하여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절대시간

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용 빈도의 차이가 나타난 부분

도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점에

Table 3. Interaction Effects on Privacy concern

Test 1

Privacy concern

Test 2

Privacy concern

Gender*SNS Generation*SNS

β t β t β t β t

Gender(F:0 M:1) .17 4.44*** .26 4.15*** Gender(F:0 M:1) .17 4.44*** .15 4.04***

Generation -.21 -22.16*** -.21 -22.05*** Generation -.21 -22.16*** -.32 -20.01***

Using_SNS -.02 -3.68*** -.01 -1.32 Using_SNS -.02 -3.68*** -.18 -9.24***

Gender*SNS -.02 -1.86 Generation*SNS .03 8.56***

R2 .066*** .067*** R2 .066*** .073***

F(df1,df2) 223.60(2, 9423) 168.60(4, 9421) F(df1,df2) 223.60(2, 9423) 187.29(4, 9421)

Durbin-Watson 1.30 Durbin-Watson 1.3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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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SNS 이용의 경우, 이용 빈도가 높을수

록 개인정보 침해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더 낮다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실증적

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최근 ICT분

야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술적, 정책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24].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기회와 비

용에 대한 균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천적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관리능력에 대한 정책

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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